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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suggests a contract model of application operation through case study of A bank's IT outsourcing 

application contract based on workload. The IT outsourcing order form has a problem in that the scope of work is 

ambiguous due to the integration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In this study, applica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were separated by referring to application operation history provided in ISO/IEC15504-5 standard. The scope of the 

IT outsourcing service was clarified by organizing the definition and detail activities of the application operation 

business. Application operation contract method has generally applied estimation method by the number of input 

manpower and period by agreement between buyer and client. As there is no activity to calculate the number of input 

manpower based on the operational work history and based on the standard workload per activity. In this case is 

not guaranteed due to the simple agreement between the contractors.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pplication 

operating cost estimation model that measures the size of the operating software using function point analysis that 

is the basis of application operation tasks. In orde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application operation cost model, we 

verifi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pplication size and the labor cost through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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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국내 산업의 저성장 기

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IT 투자는 지속

적으로 둔화되고, IT 운영 최적화를 통한 IT 비용

절감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IT 아웃소싱

은 전략적 차원에서 내부자원의 효율적인 재배치, 

보다 향상된 자원관리를 통해 기업의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도입되어 왔다. 

금융시장 개방과 IT 신기술의 확산으로 인한 금융

상품과 금융기관 업무절차 간소화 등 각종 금융 기

법이 범용화 됨에 따라, 전문 IT업체가 범용화 된 

IT 환경을 패키지화하여 은행에 제공하는 형태의 

IT 아웃소싱이 점차 가능해 지고 있다(Kang and 

Lee, 2005). 아웃소싱은 발주기관의 핵심전략이자 

수주업체의 성장 원동력이다. 하지만, 아웃소싱이 

수․발주자 모두에게 성공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아무도 확신할 수 가 없다(Jiang and 

Qureshi, 2006). 국내 아웃소싱 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는 있지만 성공과 실패사례가 공존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07). A은행은 1999년 

제 1금융권 최초로 토털 아웃소싱을 추진한 대표적

인 사례이다. 금융시스템의 특성상 보안, 금융사고, 

전문성 손실 등을 이유로 전문 업체에 맡기기 보다

는 자회사를 신설하여 아웃소싱을 이관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A은행은 과감하게 아웃소싱 문제점들을 

개선하기위한 많은 보완책을 강구하여 토털 아웃소

싱을 적용하게 되었다(Kang and Lee, 2005).

아웃소싱을 수행하는 대표적 4가지 이유는 서비

스 향상, 정보기술 비용절감, 정보 원가 구조의 재

구성, 정보기술 요원의 핵심 IT 활동에 집중으로 

조사되었다(Lacity and Willcocks, 2001). A은행

은 상기 4가지 항목을 충족시키기 위한 아웃소싱 

계약체계 개선 방법으로 2008년 아웃소싱 서비스

의 주안점을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신정보 

기술 기반의 개선수행,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선진 용역관리체계 확립(관리 및 비용 효율성 도

모), 업무량 및 서비스 수준 평가에 근거한 적용 

용역비 산정체계 정립, 고객중심의 IT 서비스 제

공으로 사용자 만족도 제고에 초점을 두는 아웃소

싱 서비스 개선사업을 발주하였다. A은행은 서비

스 향상, 정보기술 비용절감, 정보 원가 구조의 재

구성부문을 충족시키기 위한 아웃소싱 계약체계 

개선 방법으로 헤드카운트 방식의 아웃소싱 계약

체계를 업무량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정보기

술 요원의 핵심 IT활동 개선을 목적으로 IT 아웃

소싱을 외주 운영기, 공동 운영기, 책임 운영기로 

지속 발전시켜 오면서 겪은 장단점을 분석하여 A

은행 인력의 업종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IT업

체의 신기술을 접목하는 공동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시행하였다.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 요건분석 및 

기본설계, 운영/유지보수의 감리 및 업무조정은 A

은행 전산 인력이 담당하고, 어플리케이션 유지보

수의 상세설계, 구현, 시험과 어플리케이션 운영은 

전문 IT업체가 담당하도록 서비스 수행 역할을 분

담하고 공동수행 하도록 결정하였다. 서비스 수행

범위는 어플리케이션 부문(운영, 유지보수), 시스템 

부문(시스템관리, DB 관리, 미들웨어 관리, 네트워

크 관리, SSO/시스템통합관리/단말백업 등), 용역

서비스 수행관리․지원부문으로 정의하였다. 

 <Table 1>은 아웃소싱 서비스 수행목적에 기

초하여 아웃소싱 서비스 부문, 대가산정 부문, 계약

기간과 계약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6가지 항목에 대

해 헤드카운트 방식과 업무량 방식의 차이점과 장

단점 분석을 통해 업무량 방식이 아웃소싱 계약체

계 개선에 기여한 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웃소싱 서비스 부문, 대가

산정 부문, 계약기간과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첫째, 아웃소싱 서비스 부문에서는 

아웃소싱 서비스 업무를 운영과 유지보수로 구분

하여 정의하고, 운영업무에 대한 세부 서비스 항

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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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Head Count Method Work Size Method

Service
Range

∙Service boundaries are ambiguous and infinite
 service to customer requests
∙Unclear boundary of operation & maintenance
∙Unclear responsibilities

∙Perform services on the items specified in the
 service catalog
∙Clear boundary of operation and maintenance
∙Clear responsibilities

Service 
Control

∙Concentrate on control of attendance’s work
time

∙It is easy to manage because it is only paid
based on the number of input manpower.

∙Selection of service improvement items and
management by service level agreement

∙Penalty & Incentive operate by Service Level
∙It does not control attendance's work time
∙It is time-consuming and complicated to manage 
SW size measurement, verification and approval.

Cost 
Estimating
Method

∙Head Count Method
∙A non-objective estimate based on the agreement 
between buyer and seller

∙Price = MM×Unit price of IT Engineer×Period

∙Function Point Method
∙A objective scale estimate based on international 
standard(ISO12207) size measurement technique

∙Price = Application FP×Unit Price of FP×
Adjustment Factor×Operation Weight

Cost
reduction

∙Reduction of cost through control of attendance's 
work time

∙Profit-sharing portion of cost reduction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by long-term contract

∙Increased administrative work volume by year is
subject to an additional fee

Contract 
Duration

∙One-year contract without business  continuity 
∙3 to 5-year long-term contract to improve
business continuity and service level

Contract
Type

∙Fixed Cost only
∙Operation : Fixed Cost
∙Maintenance : Variable Cost

<Table 1> The Difference between Head count and Work size Method and Pros & Cons

서비스 통제 관점에서는 서비스 범위, 수․발주

자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결과로 IT

업체에 대한 책임운영을 실시하였다. 인력통제 중심

에서 서비스 수준 통제로 전환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서비스 수준 계약(service level agreement, 

이하 SLA)을 체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업무량 

방식의 대가체계에서 적용할 SLA의 근간이 되는 

서비스 수준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서비스 수준 

평가결과를 근거로 아웃소싱 계약체계 개선이 이루

어 졌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아웃소싱 대가산정 부

문에서는 객관적 근거 없이 발주자가 요청하는 투

입인력 수에 대해 수․발주자간 합의된 인력 수와 

기술자 등급별 단가에 따라 대가를 산출하는 헤드

카운트 방식에서 국제표준측정기법인 기능점수

(Function Point)를 활용한 객관적인 운영 업무량

을 산출하여 어플리케이션 운영대가를 산정하는 모

델을 제시하였다. 업무량 방식의 대가산정 체계 전

환은 아웃소싱 비용절감 및 정당한 대가 지불을 가

능하게 했다. 헤드카운트 방식은 근태관리를 통한 

서비스 비용의 절감만을 위한 활동이었다. 업무량 

방식이 운영생산성에 따른 연도별 비용절감과 업무

량 증감에 따른 대가의 조정, 서비스 수준 달성에 

따른 대가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셋째, 계약기간과 계약방식 부문은 1년 단기계약 

위주의 헤드카운트 방식에서 5년 장기계약을 실시

하였다. 계약방식은 고정비 계약 방식만을 적용했

던 상황에서 운영과 유지보수를 분리함에 따라 확

정된 업무인 운영업무는 고정비로, 유지보수 업무

는 무한서비스 체계에서 벗어나 고객의 서비스 요

청에 따라 일한 만큼의 비용을 정산하는 변동비 방

식을 적용하였다, 장기계약에 따른 업무 연속성 보

장과 운영생산성 향상, 서비스 수준 개선을 통한 비

용절감과 합리적인 대가 지급이 가능했는지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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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방법 및 효과 

소프트웨어 규모에 대한 정량화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노력, 비용과 개발일정을 적

절히 추정한기 위한 핵심적인 인자 중 하나로 일반

적으로 인식되고 있다(Ribu, 2001). 소프트웨어 규

모를 측정하는 기법은 물리적인 어플리케이션 소

스의 규모를 측정하는 코드라인 수(Line of code) 

방식과 사용자 관점에서 논리적인 기능을 식별하

여 규모를 측정하는 기능점수 방식이 있다. 코드라

인 수는 개발자의 능력과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업무량 방식의 계약

체계에서 소프트웨어 규모 측정기법으로 활용하기

에는 제약이 따른다. A은행의 IT 아웃소싱 계약은 

전통적으로 투입인력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식

을 적용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수와 기술자의 등급

에 따라 헤드카운트 방식으로 계약되어 왔으나, 업

무량 및 서비스 수준 평가에 근거한 용역비 산정체

계 전환을 위해 어플리케이션 운영과 유지보수 부

문계약에 업무량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을 발주하

였다. 수주업체는 업무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법으

로 기능점수를 채택하였다. 최초 계약 후, 8개월여 

동안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규모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를 외부 측정전문기

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계약의 기초가 되는 최

종 어플리케이션 기능 규모로 확정하였다. A은행

이 공금융기관인 관계로 공공기관에서 대가산정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

준에 근거한 업무량 중심의 아웃소싱 계약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기능점수로 측정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투입인력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

방식을 병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은행이 채택한 업무량 방식의 신 계

약모델을 적용하여 계약체계 전환을 수행함에 따

라 첫째, 대가체계 전환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 졌는지 SLA 평가 수준 달

성여부를 분석하였다. 둘째, 업무량 방식의 신 계약

모델로의 전환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대가체계 전환

은 기존 계약 금액과의 현격한 증감이 발생할 경우 

대가체계 전환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A은행

의 14개 시스템별 기능점수와 14개 시스템에 투입

된 인력 수에 기반을 둔 운영비와 상관관계를 회귀

분석을 통해 유의한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대가체

계 전환이 이루어 졌던 초년도 2010년, 대가체계 

종료 시점인 2014년, 수주자가 변경된 후 2년이 지

난 시점의 2016년 데이터 수집을 통해 연도별 추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제 3의 공공기관 데이터

를 추가 수집하여 동일한 회귀분석을 통해 각 시스

템별 기능점수 규모와 운영비간의 유의성을 검증

하고 타기관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각 

기관별 데이터를 모두 통합한 유의성 분석도 함께 

실시하였다. 셋째, 비용절감 측면은 연도별 계약금

액 감소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효과로는 첫째, 서비스 범위의 명확

화로 인해 아웃소싱 관리의 숙원 과제였던 어플리

케이션 운영과 유지보수를 분리할 수 있었다. 운

영인력이 어플리케이션 소스에 접근하여 프로그램

을 수정하는 상황, 유지보수 인력이 제대로 테스

트 되지 않은 개선 소프트웨어를 릴리즈 하는 상

황, 개선 소프트웨어와 운영중인 소프트웨어의 영

향정도를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릴리즈하는 상

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작업처리 오류율을 개

선할 수 있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운영업무는 

고정비로, 서비스 요청 내역에 따라 규모의 변동

이 있는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업무는 변동비로의 

계약지급 방식 전환을 통해 서비스 대가의 객관성

이 확보되었다. 둘째, 서비스 수준 개선 관점에서 

SLA계약을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모색할 수 

있었다. 서비스 수준 달성 유무에 따라 페널티, 인

센티브 제도를 통한 서비스 개선 동인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동안 개선노력에 대한 평가와 보상

은 없고, 서비스 장애, 보안위반 등을 통한 페널티 

조항만이 존재했던 발주자 중심의 계약체계에서 

수․발주자간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 협력

업체와 인센티브를 공유함으로써 동반 성장의 계

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계약제도 개선관점에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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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약으로 인하여 연도별 업무수행 역량이 향상

되었고, 운영인력 이탈감소, 서비스 안정화, 운영 

생산성 향상에 따른 운영비 절감이 가능할 수 있

었다.

2. 이론적 고찰

2.1 IT 아웃소싱 정의

 아웃소싱(outsourcing)은 out과 sourcing의 결

합어로 외부의 전문회사를 활용하여 조직 활동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핵심역량

을 강화하여 내부적으로 전략적 이득을 추구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Nam and Lee, 1999). 또한, 

조직의 경영 효과와 효율 극대화를 위해 기업 활

동·기능·서비스 업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 3자에

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아웃소싱은 계약규

모나 서비스 측면에서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그 역

할이 단순 비용 절감이나 업무 효율 개선을 추구하

던 초창기 모습에서 벗어나 경영 혁신의 동반자이

자 기업 가치를 향상 시키는 전략으로 변화를 거듭

해 왔다(Kang and Lee, 2005). 최근에는 혁신 지

향적인 전환 아웃소싱이 대두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아웃소싱에서는 비즈니스 업무 위탁 개념이 강조되

었다면 전환 아웃소싱은 조직의 재설계 또는 획득

과 같은 주요 변화 이니셔티브 보다는 좀 더 효과

적이고 빠르게 아웃소싱 파트너가 보유한 산업에서

의 축적된 지식과 경험, IT기술, 컨설팅 역량을 활

용하여 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비즈니스 및 IT 환경

을 최적화 시켜 조직의 가치를 높이는 아웃소싱 전

략을 추구하고 있다. IT 아웃소싱은 해당 조직 내

에서 수행하던 IT업무를 외부 전문업체가 위탁하

여 수행하고 합의된 SLA에 따라 사용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형태이다. 공공분야에서 아웃소싱이 활성

화 된 시기는 1997년 구제금융시기 이후라 할 수 

있다. 당시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제시한 ‘1999년 예

산편성지침’에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경영혁

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하기위

해 재정 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구조 개

혁추진을 위한 10대 지침에서 아웃소싱이 포함되어 

있었다(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1999). 

이때 서비스 개선,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크게 예상

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이 기대되는 전산개발 및 

운영분야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NIA, 2001). 

IT 아웃소싱 도입의 목적은 비용절감, 위험분산, 정

보시스템 성과 향상을 통한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

대화하여 조직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기술 분야에서 가장 앞선 외부조직의 기

술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보다 핵심적인 활동에 조

직 자원을 집중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비용절감, 전문 인력 활용, 급변하는 IT 환경이나 

기술변화에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단점은 공급업

체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발주기관 전산 인력의 

기술력 단절, 공급업체의 높은 교체비용, 시스템 개

발 및 운영과정의 통제 곤란, 실제 효과 검증 미흡, 

데이터 보안 유지가 곤란하며, 공급자가 계약관리

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발생한다는 단점

이 있다(Nam and Lee, 1999). 이러한 단점과 ITO

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 가트너의 ‘13년 아웃소싱 전망에서 ‘14～’17년 

맞춤형 어플리케이션 아웃소싱과 IUS(Infrastruc-

ture Utility Service)부문은 다소 상향 조정되었다

고 밝히고 있다(Gartner, 2010). 또한, IT 아웃소싱

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SaaS(Software as a 

Service)와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

비스 형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대 변혁기에 있다. 

2.2 소프트웨어 규모측정 기법

DeMarco(1986)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은 통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어플리케이션 운영업무 개선은 

측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방식이 객관적이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규모를 측정하는 기법은 물리적

인 어플리케이션 소스의 라인수를 측정하는 코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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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unction Point Counting Process

수 방식과 사용자 관점에서 논리적인 기능을 식별

하여 규모를 측정하는 기능점수 방식이 대표적이

다. 코드라인 수(SLOC or LOC)는 소프트웨어 소

스의 코멘트 부분을 제외한 개발된 소스코드의 텍

스트라인 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써 Boehm(1981)

이 개발한 COCOMO 비용산정 모델에서 활용되고 

있다. COCOMO 모델의 공수산정 수식은 <Figure 

1>과 같다. 

PM = C×(KDSI)n 

PM : Person month

C : a constant, (Organic mode : 2.4)

KDSI : thousands of “delivered source instructions” 

n : a constant (Organic mode : 1.05)  

<Figure 1> COCOMO I Model

코드라인 수는 개발자의 숙련도에 종속적이고, 개

발기술 및 환경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사항을 객관적 규모로 식별해 내

지 못하고 있다. 기능점수는 구현기술과는 무관하게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규모를 측정할 수 있

는 기법으로 사용자가 요구하여 제공받는 기능을 논

리적으로 측정하는 기법이다. Albrecht(1979)가 제

시하였으며, 1986년 국제 기능 점수 사용자 그룹

(IFPUG)을 통해 사용도가 확대되었다. 기능점수 

측정의 개념과 기법을 충족시키는 요건에 관한 규정

을 하고 있는 기능규모 측정 기법(Functional Size 

Measurement)이 1998년 국제표준(ISO/IEC 14143- 

1)으로 등재되었으며, 2003년 IFPUG의 FPA(Func-

tion Point Analysis)는 ISO/IEC 20926으로 등재

되었다. FPA를 보완한 다양한 기능점수 기법이 추

가적으로 제시되었는데 Mark II(ISO/IEC 20968), 

NESMA(ISO/IEC 24570), COSMIC-FFP(ISO/ 

IEC 19761)가 있다. IFPUG의 기능점수 측정방법

을 FPA라고 하며, 측정실무매뉴얼(Counting Prac-

tice Manual)을 통해 측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능점수 측정 절차는 <Figure 2>와 같다(IFPUG, 

2010).

기능점수는 데이터 기능의 내부논리파일, 외부연

계파일과 트랜잭션 기능의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

부조회 기능을 식별하고 복잡도 산정 기준에 따라 

보정 전 기능점수(Unadjusted Function Point)를 

산출한다. 14가지 일반적 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보

정계수(Value adjusted Factor)를 산출하여 보정 

전 기능점수와 곱하여 보정 후 기능점수(Adjusted 

Function Point)를 산출한다. 기능점수는 구현되

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기술 환경과 무관하

게 측정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유

지보수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서 적용이 가

능하다. ISBSG의 글로벌 측정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한 생산성, 개발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벤치

마킹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LOC 전환이 가

능한 COCOMO II에서 비용산정시 기능점수를 

채택하고 있다(Boehm et al., 2000). 단점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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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측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 전문가에 의한 측정이 

필요하다. 기능점수가 운영, 유지보수 부문에서 논

리적이고 객관적인 규모 측정기법으로 국제표준에

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업무량 방식

의 운영대가 산정모델 규모 측정기법으로 기능점

수를 채택하였다.  

2.3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분석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기준은 1987년 소프

트웨어 개발촉진법을 공포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비 산정 기준 마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7년 소

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정보전략

계획수립비 외 4개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2000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개정되었고, 2012년 발주자

인 국가기관이 수행업체의 대가산출 방법을 국가가 

정한 법으로 기준을 제시한다는 모순을 해결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의 제값주기․제값받기를 실현하

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 자율로 이양을 결정하였다. 

현재까지 정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 출현 법인, 기타 국가기관에서 소프트웨어

의 기획, 구현, 운영 등 수명주기 전 단계에 대한 사

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대한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가이드에 제

시된 소프트웨어 사업 운영단계는 소프트웨어 개발 

이후의 유지관리, 운영, 재개발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KOSA, 2016).

2.3.1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가산정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업무는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 절차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하드웨어나 OS, 네트워

크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 보다 좋

은 알고리즘으로의 수정 또는 기능상의 보완, 그

리고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로

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변경 등이 용이하게 하는 

등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

련의 모든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유지관리의 유

형은 완전 유지관리(perfective maintenance), 적

응유지관리(adaptive maintenance), 수리유지관

리(corrective maintenance) 업무를 수행하는 서

비스를 의미한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위한 요

율제 유지관리비 대가산정 모형은 다음과 같다.

SW Maintenance Fee = SW Development 

cost(Present value)×Maintenance rate(%)+ 

expenses

<Figure 3> SW Maintenance Cost Model

요율제 유지관리 대가산정 방식은 국가기관이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준 및 가이드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선

점을 갖고 있다. 첫째, 유지관리 대가산정 대상이 

부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다. 고객의 유지보수 서비

스 요청에 따른 변경 및 수정이 되는 소프트웨어

의 규모를 대상으로 대가를 산정하지 않고, 유지

관리 계약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총 소프트웨어 규

모를 대상으로 대가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둘째, 

유지관리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고정비(Fixed 

Cost) 방식의 대가 지불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소

프트웨어 유지관리 업무는 업무 특성, 기간, 환경 

및 고객의 요구 사항 정도에 따라 변경규모가 매월 

상이하여, 개선된 소프트웨어 규모와 서비스 량에 

근거한 변동비(Variable Cost) 방식의 대가 지불

방식이 타당하나 이를 적용하는 발주기관이 극히 

미미하다. 셋째, 성과보상도 없는 무한 책임 서비

스를 수행하고 있다. 유지관리 용역서비스 수행자

는 고객서비스 요구사항 규모와는 무관하게 모든 

요청 사항을 처리해야하는 무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체계로 인

해 정해진 근무시간만 일하면 된다는 도덕적 위험

을 유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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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Definition

Application operation

Application operation refers to all activities required for normal operation of software, 
including operational planning and management, application monitoring, testing, and user 
support, except for functional changes to the delivered software after completion of 
development.

Application Maintenance
Application maintenance refers to all activities necessary for the modification, addition, 
supplementation, disposal, improvement of use, and documenting of the delivered 
software after the completion of development.

<Table 2> The Definition of Applica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2.3.2 소프트웨어 운영 대가산정

소프트웨어 운영 업무는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능변경을 제외한 운영 기획 

및 관리, 모니터링, 테스트, 사용자 지원을 포함

한 소프트웨어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KOSA, 2016). 소프트웨어 운영관리를 

위한 투입공수 방식 운영 대가산정 모형은 다음

과 같다.

SW Operation fee = direct labor cost+Over-

head expenses+Technology fee+Expenses  

<Figure 4> SW Operation Cost Model

투입공수에 의한 운영비 대가 산정 방식의 개선

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공수 

산정 방식은 운영인력 수의 객관성 논란이 끊임없

이 제기되고 있다. 투입인력 수 결정을 운영업무 

수행이력을 기반으로 액티비티별 표준 공수 데이

터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활동이 부재하다. 그러므

로, 발주자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인력 수 투

입, 계약금액에 맞추어 수주자가 인력 투입, 또는 

수주자의 전문적인 판단과 발주자간의 상호 합의

된 수준에서 투입 인력을 결정하는 등 비객관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투입인력 수가 결정됨에 따라 산

정근거의 객관성 시비에 항상 직면하게 된다. 상

기 이유로 예산기관에서는 근거 없이 유지보수 예

산을 삭감하거나, 감사기관에서는 유사 기관의 유

지보수 인력 수를 단순 비교하여 인력 삭감을 요

구하는 경우 수․발주자 모두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 둘째, 계약관리 운영에 법적

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운영계약자를 관리함에 있

어 인력의 출퇴근을 관리하고 직접적으로 통제하

는 경우, 계약방식은 도급계약이 아닌 인적지원 

방식으로 인식되어 진다. 또한, 인력 수를 통제함

에 따라 휴가, 교육 등 기타 사유로 인해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금액이 삭감되는 등의 업

무위탁 방식의 외부 용역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상

황이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객

관적인 어플리케이션 운영계약모델 필요성이 제기

되는 것이다. 

3. 연구모델

3.1 어플리케이션 운영, 유지보수 정의와 운영 

세부 서비스 항목 정의

어플리케이션 아웃소싱 서비스 수행범위와 대상

에 대한 불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Kim(2008)은 

ISO/IEC 15504-5 표준에 근거하여 아웃소싱 서

비스 업무를 운영과 유지보수로 구분하여 <Table 

2>와 같이 정의하였다(ISO/IEC 15504-5, 2006). 

<Table 2>에서 제시한 어플리케이션 운영 정

의를 근거로 어플리케이션 운영업무에 대한 세부 

서비스 항목을 <Table 3>과 같이 4개의 중분류

와 18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이 세부 서비스 항목은 발주자는 제안요청서에 제

시하여 제공받을 서비스를 정의할 수 있고, 수주

자는 서비스 목록을 작성하여 고객과 협의를 거쳐 

운영업무 범위를 확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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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Medium Division Define Details Reference

Application 
Operation

Operation
Management

Reporting

ISO/IEC 15504-5
OPE.1

Meeting

Operation service planing 

Operation quality management

Operation support application system management

Application
Continuous 
Management

Application monitoring
ISO/IEC 15504-5

OPE.1
Application failure preventive activity

Application failure diagnosis activity

Application User 
Support

Data analysis & support
ISO/IEC 15504-5

OPE.1,
FIPS

User response

User training

User authority & account management

Application
Operation Job 
Management

Batch job

ISO/IEC 15504-5
OPE.1,
ISBSG

Test job

System performance enhancement support & 
application effect analysis

Configuration management

Release management

New application take over management

<Table 3> Application Operation Detail Service List

3.2 기능점수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운영 대가

산정 모델 

 업무량 기반의 대가체계는 객관적 규모 산정이 

선행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어플리케이션 운영 규모측정방법을 IFPUG(2010)

의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채택하여 적용하였다.  

A은행이 공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신규 어플리케이

션 운영대가 산출모델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

정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율제 유지관리비

를 준용하여 산출하도록 제시하였다. 그 산출식은 

<Figure 5>와 같다. 어플리케이션 운영대가는  4

단계를 거쳐 산출된다. 첫 번째 단계는 보유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운영 규모를 기반으로 개발비

를 산출한다. 어플리케이션 운영 기능점수에 기능

점수 단가를 곱한 후, 4가지 보정계수 값을 산출하

여 곱해준다. 개발이윤(10～25%)을 반영하여 소프

트웨어 개발비를 산출한다. 두 번째 단계는 5가지 

유지관리 난이도 항목을 평가하여 현재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율(10～15%)을 산출한다. 

세 번째 단계는 직접경비를 산출한다. 네 번째 단

계는 어플리케이션 운영과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인력을 어플리케이션 운영과 유지보수 정의에 근

거하여 나누고, 총 투입인력 중에서 운영인력에 투

입된 인력비중을 산출한다.

Application Operation fee = (SW Development Fee× 

Maintenance Rate(%)+Expenses)×Operation Weight

- SW Development Fee = SW Application Size×

Unit Price of Function Point×Adjustment Factor+ 

Profit

- Adjustment Factor : Application Type, Language, 

Application size, Quality

- Maintenance Rate : Maintenance count, Number 

of data Processing, Interface of other system, 

Practical knowledge, Distributed processing

- Operation Weight = Operating Man Month/Total 

Man Month

<Figure 5> Application Operation Contrac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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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 Formula

Career level improvement rate (Present career-Initial career) ÷ Initial career

Customer exercise execution rate Number of exercise execution ÷ Number of plan

Technical exercise execution rate Number of technical exercise execution ÷ Number of plan

Training day per year Total number of training days ÷ Target workforce

Staff change rate 1-Present staff ÷ Contract staff

Work familiarity ∑ Duration of study ÷ Operation staff

Staffing period picking rate Number of right time person ÷ Number of required person

Dedicated personnel retention rate Dedicated person per work ÷ Agreed dedicated staff

Proportion of third-party partners Σ Third-party staff ÷ Σ Total contract staff

Satisfaction index of IT personnel The index of satisfaction of IT personnel

<Table 4> The List of Service Level Agreement

본 연구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운영대가를 업무량 

방식으로의 전환함에 있어 어플리케이션 운영규모

와 어플리케이션 운영비간의 상관관계 여부를 분

석하여 유의하다면 업무량 방식의 전환이 설명력

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Figure 6>과 같은 연구

모델을 설계하였다. 

<Figure 6>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어플리케이션 운영 대가산

정 모델의 전제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론에서 어플리케이션 운영에 투입된 인력의 수

가 객관성이 없어 신규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는 반면, 대안으로 제시한 기능점수 기반의 어플리

케이션 운영 대가 산정모델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어플리케이션 운영 규모와 운영에 투입된 

인력 수에 기반을 둔 운영비용을 산출하여 상관관

계를 분석한 이유는 실 계약금액과 비교 시 경쟁입

찰에 의한 할인액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 결과를 예

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운영대가 산출시 어

플리케이션 운영업무에 유지보수 업무에서 적용하

는 유지관리 요율을 적용한 것은 A은행 발주 시 

운영업무와 유지보수 업무의 구분이 없이 투입인

력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계약되어 있었

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운영 비중을 

대가산정 모델에 반영하였다. 어플리케이션에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에 투입된 인력을 Kim(2008)이 

<Table 3>에서 제시한 어플리케이션 운영 세부 

서비스 항목을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인

력과 운영인력으로 분류하였고, 총 투입인력 중 운

영인력의 투입비중을 산출하여 어플리케이션 운영

의 비중으로 반영하였다. 

3.3 SLA 서비스 항목 정의

업무량 방식의 신 계약모델 적용으로 인력의 통

제권이 수주업체로 전환됨에 따라 발주자는 서비스 

수준 하락에 대한 불안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신 

계약체계에서는 업무량 방식의 대가체계에 필요한 

서비스 개선항목을 새롭게 정의하고 서비스 수준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향상 중심의 아웃소싱 계

약체계로의 전환을 실시하였다. 또한, 서비스 수준

준수여부에 따라 페널티, 인센티브 제도를 수립하

였다. 서비스 수준관리는 SLA 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여 월단위로 측정하여 성과관리를 실시하였다. 

발주자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인력에 대한 

부문인 만큼 서비스 수준 계약서에 인력부문 관리

를 보완하는 서비스 수준 계약서를 요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4>와 같이 전문인력의 유지, 

실력 향상, 주계약자의 인력투입인력 정도, IT인력

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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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Description Reference

Application
Operation size

The Size of software owned by customers measured using function points (IFPUG, 2010)

Application
Operation Fee

Operating cost calculated by unit price of technician grade (KOSA, 2016)

<Table 5> Operational definition 

3.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어플리케이션 운영 대가산

정 모델에서 어플리케이션 운영비 산정에 영향을 

주는 핵심변수는 어플리케이션 운영 규모이다. 운

영규모는 기능점수를 활용하여 측정한 고객이 보

유하고 있는 서브시스템별 어플리케이션 기능 규

모 전체를 의미한다. 산출된 규모를 기반으로 신 

계약모델에 적용하여 산출된 대가와 계약된 대가

와 비교하여 상관관계 여부를 판단하여 신 운영대

가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계약 

대가는 수주 경쟁에 의해 할인된 금액인 관계로 

검증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어서 실제 운영에 투

입된 인력에 근거하여 산출된 대가와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어플리케이션 운영 대가는 소프

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프

트웨어 기술자 인건비 단가를 각각의 어플리케이

션에 투입된 인력 수와 곱하여 산출한다. 변수들

의 측정항목은 <Table 5>와 같다.

3.5 연구가설

본 연구는 어플리케이션 운영 대가산정을 위한 

핵심변수를 어플리케이션 운영업무 수행 근거가 되

는 어플리케이션 규모로 정의하였다. 개발에 투입

되는 총 노력에 개발업체의 단위 시간당 소요되는 

평균 비용을 곱하면 개발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이 

산출되기 때문에 개발노력 추정 모델을 일명 개발

비용 추정모델이라고 한다(Park, 2004). 개발비용 

추정 모델과 같이 어플리케이션 운영인력 비용 산

출도 현재 시스템에 투입되어 수행하고 있는 투입

인력 수에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할 수 

있다. 신 계약체계는 기능점수를 활용하여 측정한 

어플리케이션 운영규모와 투입인력 수에 의해 산출

된 어플리케이션 운영비와 상관관계가 있다면 어플

리케이션 운영규모를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 운영 

대가를 산출하는 신규 모델로의 전환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운영

규모와 어플리케이션 운영비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H1 : 어플리케이션 운영규모는 어플리케이션 운영

비에 영향이 있다.

4. 연구방법 및 분석

4.1 자료수집

A은행은 업무량 방식의 계약체계 개선을 위해 

준비단계, 측정단계, 검증 및 적용의 3단계 과정을 

통해 데이터 수집 및 검증을 실시하였다. 준비단계

에서는 측정 적정성 확보를 위해 기능점수 측정 전

문가를 투입하여 운영인력에 대한 기능점수 측정방

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측정단계에서는 계

약에 실 적용할 총규모를 각 서브시스템별 기능점

수 측정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함으로써 측정오류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측정을 실시하였다. 검증 및 

적용단계에서는 외부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통해 

측정된 운영 기능점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검증된 어플리케이션 운영규모 결과를 기반으로 업

무량 방식의 어플리케이션 운영계약을 실시하였다. 

최초 계약 후 8개월간의 어플리케이션 운영 규모 

측정 및 분석 작업을 수행하여 2010년 어플리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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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ent Year N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tandardized
Coefficients

(Beta)
t F

F
Sig.

R2 linear regression
equation

A 

2010 14

Application
Operation

Size
(Function
Point)

Application
Operation 

Fee

0.406 0.969 13.505 182.4 0.000 0.938 y = 2.3102x+929.66

2014 11 0.566 0.938 8.098 65.6 0.000 0.879 y = 1.5543x+30265

2016 12 0.472 0.873 5.667 32.1 0.000 0.763 y = 1.6164x+47777

B 2016 17 0.977 0.916 8.873 78.7 0.000 0.840 y = 0.8601x+7051.2

C 2008 17 0.215 0.986 23.133 535.1 0.000 0.973 y = 4.5252x+265

A+B+C 71 0.469 0.866 14.390 207.1 0.000 0.750 y = 1.6001x+14544

<Table 6> The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션 운영규모를 처음으로 측정하였고, 이를 ITSM

시스템에 반영하여 관리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2010년 업무량 방식으로 계약체계 전환 

후 계약 종료시점의 2014년 데이터, 2014년 계약업

체가 변경된 후 계약방식이 투입인력 수 방식으로 

다시 변경된 후의 2016년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

하였다. 2016년 데이터는 기존 업무량 방식으로 계

약관리와 투입인력 수 방식으로 다시 변경된 후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또한, 2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소프트웨어는 SPSS 17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2 자료분석

신규 어플리케이션 운영 대가 산정모델은 어플

리케이션 운영규모를 기반으로 대가를 산출하고 

있고, 이를 현재 투입인력 수에 의해 산출된 운영

비와 상관관계가 있다면 신규 대가산정 모델로의 

전환이 타당하다고 가정하였다. A은행에서 2010

년, 2014년, 2016년 3회 수집데이터와 2016년 B기

관, 2008년 C기관 어플리케이션 운영규모와 어플

리케이션 운영비(단위는 천원)간의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2010년 A은행의 

업무량 기반의 대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여신, 

수신 등 14개(N) 시스템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운영

규모를 기능점수 기반으로 측정하고, 각 시스템별 

투입인력에 대한 운영비를 산출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P_Value가 0.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어플리케이션 운영 

규모는 어플리케이션 운영비에 유의한 영향을 준

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운영규

모가 어플리케이션 운영비에 영향을 주는 결정계

수(R
2)가 93.8%의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화 계수 베타 값도 0.969로 

어플리케이션 규모가 어플리케이션 운영비에 영향

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7> 단순선형회귀식의 결과도 절편은 

929.66이고, 회귀계수는 2.31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7> Linear Regression Equation

2014년에는 시스템 통합에 따른 11개 시스템을 

분석하였고, 2016년에는 12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

과 P_value는 0.05보다 작으므로 어플리케이션 운

영규모가 운영비와 유의한 의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계수도 87.9%, 76.3%의 설명력을 갖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6년은 결정계수의 값이 

76.3%로 설명력이 떨어지고, 베타 값도 0.87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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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는 있는 현상이 있는 것은 수주업체가 변경

되면서 투입인력이 증가하고, 계약방식 전환에 따

라 추가인력 요구가 발생됨에 따라 인력 증가로 

인해 결정계수 값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업

무량 방식은 규모에 의해 적정인력이 객관적으로 

관리되지만 투입인력 수 방식으로 전환 시 인력증

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A은행 사례를 기

반으로 타 기관으로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고 어플

리케이션 규모가 운영비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추

가 검증하기 위해 2개 공공기관 데이터를 조사하

여 분석하였다. B기관 17개 시스템과 C기관 17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기관 

모두 P_value가 0.05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

고, 결정계수도 각각 84%, 97.3%로 분석되었다. 3

개 기관 시스템 모두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도 

P_value는 0.05보다 작고, 결정계수는 75%로 각 

기관별 분석 결과보다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유의성은 확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운영대가를 

기능점수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타당성이 검

증되었다.

업무량 기반 대가를 적용한 2010년 이후 6개월이 

지난 2011년 초의 서비스 수준 분석결과는 <Figure 

8>과 같이 목표 수준을 모두 달성하는 성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8> Service Level Report 

응용프로그램 운영 오류율이 최소수준(0.25%)～ 

기대수준(0.01%) 범위 내인 0.18%점으로 범위 내 

수준을 달성하였고, SR 감수 결과 오류율은 해당 

월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고객만족도는 기대수준 

96점을 넘어서 98점을 달성하였다.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어 운영으로 이관되는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수․발주자 간 합의에 의해서 운영인력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이관되는 어플리케이션 운영규모를 측정한 

후, 신 계약모델을 적용하여 계약을 실시함에 따라 

객관적이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계약관리 관점에서도 인적지원방식처럼 인력을 

통제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인력 통제권한을 

수주자에게 부여하고 서비스 개선만을 관리함으로

써 완전한 도급계약을 실현하게 되었다.

또한, 장기계약과 운영업무 생산성 향상에 따라 

효율화한 부문에 대해 운영비용을 매년 3～5% 수

준으로 절감하여 고객과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운영

비용 절감 효과가 달성되었고, 운영기간동안 어플

리케이션 개선 요청에 따른 운영규모 증감부분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불이 불가능했던 부문을 매월 

서비스 요청 내역에 근거하여 증감되는 어플리케이

션 운영규모를 ITSM 시스템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객관적인 업무량 데이터 증감에 따른 대가의 조정

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5. 결  론

5.1 연구의 시사점 및 결론

업무량 기반 대가산정 모델은 공공기관에서 일

반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투입인력 수와 기간에 의

한 계약 방식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여 객관

적 데이터에 기반을 둔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아웃

소싱 계약체계 개선에 기여하였다. 첫째, 아웃소싱 

서비스 부문에 있어 서비스 범위의 명확화와 SLA

계약을 통한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 개선을 데

이터에 기반하여 관리할 수 있었다. 서비스 수준

달성 여부에 따라 페널티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하여 서비스 향상 및 통제의 합리적인 관리 기반

이 만들어 졌다. 서비스 개선을 통해 발생한 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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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를 수주자 및 협력업체와 공유함으로써 상생

협력체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아웃소

싱 비용 측면에서는 운영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익

을 수․발주자간 공유함에 따른 발주자는 비용절감

이 가능하였고 수주자는 인력관리 효율을 통한 원

가 절감이 가능하였다. 운영규모의 증감에 따른 서

비스 대가의 조정도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셋째, 계약제도 개선 관점에서 3～5년의 장기계약

을 추진하여 운영 효율화, 서비스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었다. 어플리케이션 운영은 고정비, 유지보수

는 변동비 계약체계를 도입하여 수․발주자간 합리

적인 대가지불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A은행 외에 2개 공공기관 분석을 통하여 타

기관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본 연구가 합리적인 IT 아웃소싱 계약제도로 정

착되기 위해서는 첫째, 발주기관의 어플리케이션 

규모 측정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대

가산정이 기능점수 기반으로 가이드 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서는 기능점수를 정규적으

로 측정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계약관리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상기 이유로 어플리케이션 운영규모 

데이터 확보에 제약이 많았다. 3개 기관에 국한된 

데이터를 좀 더 확대하여 분석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 계약모델의 확산 가능성이 조금 더 확

고해 질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

플리케이션 대가 산정을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

정 가이드라인의 유지보수 요율제 방식을 준용함

에 따른 제약이 있었다. 어플리케이션 운영대가를 

산출함에 있어 유지보수 난이도가 아닌 운영 난이

도를 개발하여 계약모델의 정교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어플리케이션 운영비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추가 발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

구과제로는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 부문 대가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행 요율제 유지보수 대가를 개선

하여 변동비 방식의 유지보수 규모에 기반한 대가

산출 모델을 연구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아웃소싱 

서비스 현황이 변경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데

이터 분석 및 측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IT 아웃소

싱 계약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에 정착되는데 기여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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